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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노후 책임지는 ‘농지연금’…지원제도 확대

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
행하고 있는 ‘농지연금사업’이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농업인을 지원
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.

올해 제도개선으로 기존 가입 연령은 만65세 이상에서 만60세 이상으로 
확대 됐다. 또 30년 이상 농업 종사자에게는 월 지급금의 5%를, 저소득 취
약계층 농업인(생계급여수급자)에게는 월 지급금의 10%를 추가로 지급할 
수 있다.

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사업이다. 농지연금은 
만60세 이상의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. 
공부상 지목이 전, 답,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
입할 수 있으며, 가입면적에 제한은 없다.

또 매월 받게 되는 연금액은 농지담보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
이 가능하며, 가입 전에도 농지은행포털(www.fbo.or.kr)에서 나의 미래 농
지연금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다.

농지연금의 지급 방법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뉜다. 종신형은 생존
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매월 동일금액을 받는 정액종신형, 
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형 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더 적게 
받는 전후후박형, 총 지급가능액의 30%내에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수시
인출형으로 구분돼 있다. 한편 기간형은 5년, 10년, 15년 등 선택한 기간 
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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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 농지연금의 장점으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
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.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
자가 가입 당시 만60세 이상이라면 승계하여 받을 수 있다.

또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,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재산세를 감
면받을 수 있다. 게다가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
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이 가능하며, 이를 통해 안정적
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.

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(1577-7770) 또
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대표전화(055-760-2536)에 문의하거나, 
인터넷 농지은행포털을 방문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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